
<16>스페인-김효삼

김효삼

-조선대학교미술대학회화과

졸업

-개인전 11회, 2인전 3회, 단

체전300여회개최

-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원

몇년전봄에떠난스페인여행을떠올릴때면

몇개의 단어들이 생각난다. 가우디, 피카소, 고

야, 올리브오일, 와인, 야곱, 하몽, 황영조, 플라

멩코, 성당, 기타, 에니시다. 알다미라동굴벽화,

축구,투우까지.

계절은봄이었지만북쪽지방은아직쌀쌀해얇

은패딩을입고여행에나섰다.인상적인곳중의

하나는빌바오였다.도시를지탱해왔던석탄사업

이쇠락하면서어둡고암울해진도시빌바오는구

겐하임미술관이들어서면서활기찬도시로변모

했다고한다. 문화가 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현장에서직접볼수있는좋은기회였다.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오노요코를비롯한많은

설치작품을감상할수있었다. 보통수동적인역

할만하는관객들이자연스레작품의일부분이돼

작품을완성해가는과정이흥미로웠고미술관관

람은여행중오아시스같은청량감을선사했다.

스페인여행의백미는알함신언덕에서샹그리

아를마시며내려다본알함브라궁전의멋진야경

이었다. 궁전의모습을보고있자니대학시절클

래식 기타를 치던 친구가 들려준 알함브라 궁전

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은구슬을 뿌려

놓은듯한트레몰로의매력적주법과우수어린선

율이나를추억속으로이끌며뭔가아련한마음이

들게했다. 그아름다운멜로디가탄생한현장앞

에서깊은 감동의 전율을 느꼈고, 추억은 언덕에

묻어두고새벽녘에야발걸음을옮겼다.

여행에서돌아온후당시의감흥을화폭에옮기

기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렸던 풍경화는 론다의

누에보 다리가 올려다 보이는 그림이었다. 절벽

위에는소박한하얀건물들이서있고헤밍웨이가

소설을구상하면서걸었던산책로가있던그곳!

거장이걸었던길을걸으며그의숨결을느꼈던장

소는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고, 가장 먼

저화폭에담고싶었다.

바로셀로나에서는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를 만

날수있었다. 1883년부터지금까지여전히공사

가진행중인 파밀리아성당과 구웰공원을거닐

면서가우디를떠올리니마음이착잡하고숙연해

졌다. 자기만의 독특한 형태와 색으로 창조해낸

수많은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탄생시키고 아무도

찾지않는쓸쓸한죽음을맞이했다하니,우리인

간이란누구나죽음앞에선아무것도필요없구나

하는생각도들었다.

예술과열정이살아있는스페인의봄밤!와인을

한잔하면서그때의열정을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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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열정살아있는스페인의봄밤에빠지다

▲헤밍웨이의숨결을느낄수있는

론다의누에보다리풍경.

◀톨레도의오래된문.

▶ 고풍스런 교회 건물이 인상적인

바르셀로나.

▼아름다운기타선율을떠올린알

함브라궁전.


